
수시 QnA 모음…1탄 

Q. 세특의 깊이…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영어 논문들도 참고하였는가? 면접 질문이 걱정된다… 

A. 세특은 그냥 무턱대고 쓰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관련된 분야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찾다 보면 계속해서 모르는 내용들이 추가로 튀어나온다. 그 부분들을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레 

내용이 이어지고, 또 깊어진다. 

영어 문헌이나, 영문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였다. 영어 문헌을 포함, 전문 자료에 관련된 질문들은 

어떤 내용을 참조하였는지, 그로 인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중점이므로 너무 전체 내용을 장

악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Q. 세특을 위한 보고서, 실험주제 등을 정할 때 아이디어나 소스는 어떻게 얻었는가? 

A. 주로 공부하거나 탐구하다 궁금증/호기심이 생기는 것들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골라 탐구했다. 잘 모를 때는 과학 뉴스나, 유튜브의 과학 채널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다. 또 궁금증이 깊어지면 책도 사서 읽어 보는 것이고. 

 

Q. 세특 내용 간의 연관성이 무엇인가? 

A. 세특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 큰 맥락 없이 주제가 자꾸 바뀌면 자신만의 스

토리가 빠져버려 아쉬울 수밖에 없다. 너무 하나만의 고리일 필요는 없으나, 크게 여러 고리들을 

정해두고 전 교과목의 세특에서 그 부분들을 이어 나가는 것이 교과 간의 동기, 연결성의 부분에

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필요하다면 공동교육과정도 섞어 주는 것이 좋다. 

 

Q. 교과 간 연관성은 어떻게 챙기나? 

A. 예를 들자면, 국어 시간에 ~~에 대한 토론을 했다. 거기서 ~~에 대한 부분을 더 알아보고 싶

어 ~~하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교과 간에 연결을 만들 수 있다. 

특히나, 교과 세특에서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정말 중요하다. 동기가 없는 탐구활동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본다. 

Q. 세특에서 본인 활동의 주체성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A. 스스로 의문을 가진 과정-탐구를 진행해나간 과정-그 결과로 이끌어낸 보고서/발표-추가로 궁

금증을 가져 심화 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이후 다른 과목과도 연계하는 모습 

으로 세특을 구성한다면 활동의 주체성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다. 



Q. 동아리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 

A.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동아리로 가는 게 최고다. 주제를 정하는 측면은 

다른 친구들과의 관심사를 통합하여 융합할 수 있는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좋다. 

 

Q. 진로 관련 발표…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1학년 때부터 암으로 주제를 잡고 준비하셨나요? 

A. 진로 관련 발표 주제 같은 경우는 학문에 대한 호기심도 물론 있겠지만, 정 떠오르는 주제가 

없다면 그냥 과학이나 의학 뉴스들 뚫어지게 보다 보면 분명히 연결시킬 만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물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며 고민하면 이미 머릿속에 주제가 들어 있을 수

도 있겠죠? 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학년 때부터 집중적으로 팠다기보다는, 

1학년 때는 암, 유전자, 중증외상외과 등 다양한 의료 연관 분야들을 폭넓게 조사했어요! 그 중에

서도 관심이 가서 2학년때부터 자세히 보게 된 내용이 암이었구요. 여러 방면으로 하다 보면 충

분히 본인에게 맞는 내용이 튀어나올 거에요! 

 

Q. 활동의 개수가 적어서 걱정입니다… 

A. 활동이 깊이가 있는 것이었기에 개수가 적은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좋은 부분

이 있다. 


